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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0년 탄소시장 1조달러
배출감축 기술개발 100억달러 투자 … 중국․인디아 배출권 수입금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미국 탄소시장의 규모가 2020년경 1조달러(945조억원 상당)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월14일 국제탄소거래를 연구하는 단체인 새로운 탄소재정(NCF)에 따르면, 2020년경 미국 탄소시장의 거래

규모는 EU(유럽연합)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 법안들은 탄소배출 총량거래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도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되면서 

미국 대선주자들도 탄소시장 정책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심의 중인 온실가스 법안들은 중국과 인디아 등의 태양열 발전소나 풍력발전소에서 창출되는 

탄소배출권의 수입을 금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소비국인 미국이 탄소배출권의 수입을 금지하면 미국의 온실가스배출 거래가격은 2015년

경에는 톤당 35-4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지출하게 될 비용은 20% 가량 상승하게 된다.

마일로 스자딘 NCF 미국대표는 “미국이 탄소시장을 개방하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15달러 선으로 떨어

져 일반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48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20조달러 가량의 자본을 움직이는 대형 투자자들은 2월14일 UN 본부에 모여 탄소배출 감축에 따른 

비용의 절감 방안과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 기관투자자들은 회의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100억달러를 투자하겠

다고 약속했다.

태양열 및 풍력발전 등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는 데 동의한 기관 투자자에는 미국 최대의 연기금인 캘

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과 미국 11개주 재무부처 등이 포함됐다.

티모시 워스 UN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50년 동안 온실가스를 줄이는 에너지원을 발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컴퓨터혁명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직업과 새로운 부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N재단과 UN기금, 세레스 등 UN의 활동을 후원하는 단체들이 마련한 회의에는 기관투자자들을 포함해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의 공동창업자였던 벤처투자자 비노드 코슬라, 피터 다비 PG&E 회장 등 480명의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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